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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타이어 시멘트 유해성 “논란”
환경단체, 중금속 7종 검출 환경오염 … 환경부는 중금속 용출 부인 

산업폐기물을 시멘트의 원료 및 소성로 연료로 사용하는 문제에 대한 유해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.

환경운동연합과 환경정의는 10월12일 공동성명을 통해 “충남대 화학과 이계호 교수팀의 연구결과 시멘트에

서 수은과 6가크롬, 납, 카드뮴, 비소 등 7종의 유해 중금속물질이 검출됐다”며 “쓰레기 시멘트에 대한 국가 차

원의 대책을 마련하라”고 촉구했다.

환경단체들은 “환경부가 시멘트제품의 인체 유해성이나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자원재활용 

및 비용절감을 이유로 1999년 산업쓰레기를 시멘트의 원료ㆍ연료로 사용토록 결정함에 따라 환경오염 논란의 

단초를 제공했다”고 주장했다.

하지만, 환경부는 “시멘트 가루에 중금속이 들어 있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시멘트를 물에 녹였을 때 6가크

롬 이외의 중금속은 전혀 용출되지 않았고 시멘트가 고체화되면 중금속이 빠져나올 수 없다”며 단호한 입장을 

나타내고 있다.

환경부는 2006년 9-10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국내 시멘트에 대한 중금속 용출검사 결과 6가크롬 이외 다른 

중금속은 없었고 산업자원부 산하기관 요업기술원에 용역을 의뢰했을 때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6

가크롬에 대한 규제 기준만 마련했다.

환경부는 “시멘트의 부원료 또는 보조연료로 철강슬래그, 폐타이어 등을 사용하는 것은 일본, 유럽 등 선진

국에서도 시행하고 있으며 인체 유해성은 확인된 바 없다”며 “6가크롬 이외의 중금속에 대한 규제 없이 시멘

트 소성로 관리기준 개정안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”고 밝혔다.

2007년 6월 시멘트공장 인근 주민들은 단양군의회에서 충남대가 강원도 영월군, 충북 제천시ㆍ단양군 지역

주민 176명과 서울주민 등 20여명의 모발검사 결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시멘트공장 인근 주민들의 모발에서 

납과 알루미늄, 카드뮴 등 중금속이 2-5배 높게 나타났다고 발표했다.

하지만, 한국양회공업협회는 충남대가 2005년 수도권, 충청권 일반인 1000여명과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의 모

발을 검사한 결과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모발 중금속 함유량이 다른 지역 주민들보다 낮거나 비슷한 

수준이었다고 반박했다.

환경단체와 시멘트공장 인근 지역주민들은 “쓰레기 시멘트 문제는 현대자본주의 사회의 병폐인 폐기물 문제

를 사회의 가장 약자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”며 “정부는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멘트기업은 분명

한 책임을 져야 한다”고 촉구하고 있다.

쌍용양회 등 9개 시멘트 생산기업들은 2006년 시멘트 4700만톤을 생산했고 폐타이어(26만5000톤)와 폐합성

수지(21만5000톤) 등 모두 269만6000톤(전체 원료의 5.7%)의 폐기물이 사용됐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

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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